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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기어코 봄이 왔다. ​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목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능함,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사찰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경찰과 국정원, 오보를 난발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 어느것 하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으려했던 총체적 

국가 실패가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다. ​

​

그날 이후 지금까지 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왔다. ​

​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위정자들의 국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란세력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서 마주한 모습 그대로였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다짐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확인한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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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끊이지 않았고, 추모와 애도,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했던 피해자들,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와 책임자들, 

서슴지 않고 행해지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모욕 앞에서 세월호 

참사 그날의 다짐과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왔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능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법률가로서 모임이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한 다짐이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대한민국은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4.16 세월호 참사의 과제들을 모두 매듭짓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대통령 7시간 기록물을 온전히 공개하고 이를 통해 그날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들 앞에서 

지금이라도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척도가 될 것이다. 

모임은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봄, 모든 참사 피해자들의 마음에 봄볕과 같은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길 

기원한다. 

 

2025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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